
<가을철 질환>

1. 급성 열성 질환
가을철에 주로 발생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설치류 매개 감염병(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등 가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농작
업 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쯔쯔가무시증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10월∼11월)에 발생하며,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의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
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인후염,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
다.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매개체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
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소화기증상이 나타납니다.

3)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
는 감염병으로 고열, 근육통, 두통, 설사, 발진, 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 신증후군출혈열
한탄/서울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배출되어 건조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출혈소견,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
이 나타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2.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비염이란 코 점막이 다양한 원인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재채기, 콧물 등)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1) 원인
 알레르기비염의 원인은 크게  ‘유발물질’과 ‘악화인자’가 있습니다. 유발물질은 알레르기비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집먼지진드기’,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바퀴’, ‘곰팡이’,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악화인자는 알레르기비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인자로 ‘대기오염’, ‘담배연기’, ‘감기나 호흡기 감
염’,‘찬공기’, ‘자극성 가스’, ‘급격한 온도·습도 변화’ 등이 있습니다.
2) 증상
 증상으로는 연속적이며 발작적인 재채기, 계속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눈이나 코 주위의 가려움
증, 코막힘 등이 있습니다. 
3) 비염 관리

3. 가을철 피부질환
1) 건선
 건선은 은백색 각질이 겹겹이 쌓이고 작은 좁쌀 같은 발진이나 딱지, 고름 등이 생기는 난치성 
피부질환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 피부질환입니다. 최근 건선의 원인이 면역 
이상이라는게 밝혀지면서 피부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선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하며 
대사증후군, 급성심근경색, 중풍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건선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2) 피부 건조증

 피부건조증이 가을, 겨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건조한 공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실내 
난방과 전기담요의 사용, 잘못된 목욕 습관 등으로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
피부건조증은 건조한 공기와 수분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속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질환으로 팔과 다리 등 목에 약간의 붉은 반점이 발생하며 표면이 
거친 상태를 말합니다. 유분이 많은 보습제, 완화제 등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은 ▲건조한 날씨 ▲냉·난방기 사용 ▲자외선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유전 ▲아토피 피부염 
▲피부 노화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